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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한다

본란을 꾸준히 읽고 있는 독자로서

느낀 흥미로운 사실은 기고문에서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는 점이

다. 이런 사실에서 오늘날이‘문화의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

각을하게된다. 

다만‘문화적 패러다임’이 사회근

간을 이루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서 최근 불교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활동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언

급하고자한다.

첫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문화

콘텐츠를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사찰에서

축제형식의 문화행사

들을 경쟁적으로 개

최하고 있다. 이런 현

상은‘문화’를 통해

중생들에게 쉽게 다

가갈 수 있다는 점에

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려되는 것

은 비슷한 행사들이

단순복제되고 양산된

다는 점이다. 대표적

인 예가‘산사

음악회’로 각

사찰의 고유

특성을 살리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몇몇 유명가수들의

리사이틀장이 되고 있어 본래의 산사

음악회가 주는 청량함을 상실해가고

있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산사음악회’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다른 문화행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수

천년 역사와 전통에서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과 문화의 원형을 품고 있는

불교계가 이런 현상들을 겪는 내면에

는‘기획력의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

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찰에

서‘충분한 기획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장 구경온 사람

이 몇 명인가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인 안목에서 소박하더라도 사찰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진지

한자세가요구된다.

둘째, 각 종단 혹은 범불교계 차원

에서 양질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를 위한‘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

어야한다는점이다.

좋은기획은충분한기간과전문기

획역량,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에서 나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런조건을모두갖춘다는것은어려움

이 많다. 사찰의 문화

활동을지원하는인큐

베이팅시스템이마련

된다면 일선 사찰이

겪는난제들을효율적

으로해소할수있다.

정부에서는 주요

문화정책 중‘문화향

유권의 증진’, ‘지역

문화 활성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과 활용’에 관련된 여

러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

다. 인큐베이

팅 시스템을

통해 이런 사

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

성이 있는 일선 사찰들과 연계시켜주

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불교문화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

고 일선 사찰의 부족한 기획역량을

배양하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

로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육성

하는 일도 병행한다면 걸음마단계인

‘문화포교’분야를 질적으로 성숙시

키는계기가될것이다.

■김유신(서울시성북구동선동) 

‘불교문화’발전의 틀은?

장기적 안목에서 콘텐츠 개발

범불교 차원‘인큐베이팅’필요

2004년 금강산 신계사와 개

성 영통사 복원, 용천역 폭발

사고 구호활동 등을 통해 돈독

한 신뢰관계를 쌓아온 남북불

교계가 2005년부터 본격적인

밀월관계에들어갈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조계종 천태종 진각

종, 불교단체인 평불협과 JTS

참여불교운동본부 대표들은

12월 14~18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들과 각각 회동을 갖고,

내년도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대한의견을조율했다.

이번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둔것은 아니지만 양측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활성화

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

다는 불교계 안팎의 평가를 받

았다. 지난 9월 황병준 조불련

부 위 원 장

이 입적한

이후 남북

불 교 교 류

사업을 실

질 적 으 로

이끌어 나

갈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였

기 때문이다. 신임 서기장에

임명된 정서정 스님, 조불련

신도회 라영식 회장, 조불련

평양시위원회 서철민 위원 등

이 이 자리에 참석, 남북 불교

교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활발한의견을개진했다.

종단별 사업으로는 조계종

이 내년 10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북한 성보문화재

를 전시하는 것을 조불련과 추

진하기로 했다. 정서정 서기장

은“문화재 전시는 문화재보

존지도국과 당의 검토가 필요

한 부분이지만 북측 성보 가운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남측 불자에게 선보이고 싶

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과 진각종, 천태종은

조불련과의 남북불교 대표 서

울-평양 교차 방문을 추진키

로 했다. 조불련은 종단협 소

속 종단 대표자들이 평양을 방

문하는 것을 당국에 적극 건의

키로 하는 한편, 남한 불교계

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

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

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을 공

동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천

태종은 현재 추진 중인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내년 봄까

지 마무리하고 천태종 불자들

의 방북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

한것으로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을하고있는JTS와평불협, 참

여불교운동본부는 물자지원

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JTS

는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필요

한 건설자재, 운송수단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

며 북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

진 이외 지

역으로 확대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JTS는 북한

지원을 북한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

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조불련

과함께모색하기로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조불련

에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

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

자고 제안, 조불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조선불련무역회

사를 통한 김치와 생활용품 및

불교용품을 지원사업을 강화

하겠다”고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

려진 사실은 조선불련무역회

사의 설립이다. 이 회사는 앞

으로 남북한 불교계의 물자 및

불교물품 교류를 중간에서 매

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북한 타종교단체도 비슷한 성

격의 회사를 설립하려다 실패

한 점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남북불교 교류에 거는 기대감

도읽을수있는부분이다.

강유신기자

올 한해‘돈독한 관계’형성

남북불교“새해여 오라”

‘조선불련무역회사’설립 등 활기 전망

北 성보전시∙교차방문

지원사업확대‘의견일치’

용품거래∙예술교류도 기대

한국불교미래를개척해나갈전

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 기공식이 12월 22일 공주

마곡사인근현장에서봉행됐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은기념사를통해“오늘첫삽

을 뜨게 되는 지원센터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기념비적 사건”

이라며“앞으로 한국불교만의 수

행전통을 온 인류에게 알려가는

동시문화산업전초기지로서 연수

프로그램과 상품개발, 연구활동의

구심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1700여년 역사의 한국불교에는

문화산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

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다”며

“불교계와 정부가 협력해 불교문

화콘텐츠를 산업화 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불교의 대중

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고축사했다.

충남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

번지 일대에 건립될 지원센터는

2004~2006년 3년간 국고 122억

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

평건물4천여평으로조성된다. 

지원센터는 크게 △교육 및 연

수시설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

설 △공연시설 △불교문화 정보

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조계종 스

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

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개발ㆍ유

치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

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간화선 체

험센터 등에서는 한국 선불교사

상을 내ㆍ외국인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남동우기자

12월22일공주마곡사인근현장에서거행된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기공식.     사진=박재완기자

“21세기 불교문화 여기서 꽃피리”

조계종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

22일 마곡사 인근

‘지도교사 양성’‘보다 많은 교육 기회 제공’등이

파라미타캠프의활성화선결과제다.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파라미타 캠프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

제자 박영동 교법사(명성여고), 김한기 교감(은석초

등학교)과 지정토론자 김홍섭(보문고), 권진영 교법

사(명성여중), 김인영 양(동국대 불교학전공 3), 김대

철 군(동대부고 3) 등은 지도교사 문제 선결이 캠프

활성화에직결되어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박영동 교법사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사전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차별화 등을 지적했다.

김한기 교감은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장소, 전문 지도교사 활용이 캠프 활

성화의기본이라고밝혔다.                       강지연기자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불교학 박사학위 이수자들

의 활용방안과 관련, 동국대 불교대학의 위기의식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가 재단차원의 대안마

련에본격적으로나서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

담)는 최근 동국대 교수, 학생, 졸업생 등 불교학 관

련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

은 지난해 석림회가 조사한 불교대학 학생들의 의식

조사에 이어 졸업후 사회진출문제까지 광범하게 다

뤄지고있다.

불교대학발전위원장 영담 스님은“2005년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                        조용수기자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가동

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 등 착수

“지도교사 양성이 급한 숙제”

파라미타, 활성화 세미나서 지적

宗 正 尹 智 明 副宗正 催 諸 空

宗正司書室長 釋 光 慧

大韓佛敎 曹洞宗 宗憲 第18條 ④항, 宗憲 僧正院法

第26條 ②항 ④항. 宗憲 第105條 ④항의 ㉠. 宗法

中 中央 宗會法 第 16條 ②항 ③항과 第17條 ⑤항에

해당하므로 非常 對策 委員會와 第 33次 定期 中央

宗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 上記 3人을 西紀 2004年

12月 9日字로 奪度牒 되었음을 公告합니다.

佛紀 2548年 (西紀 2004年) 12월 14일

大 韓 佛 敎 曹 洞 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僧正院長 : 韓春潭 僧正委員 : 催圓峰. 蔡龜岩. 安松峰. 鄭戒云. 陳惺雲(無順)

總務院長 朴朴心心月月

副 院 長 宋宋德德性性

企劃室長 ��統統元元

事務總長 ��法法空空

敎務部長 釋釋光光慧慧

財務部長 ��法法蓮蓮

糾正部長 嚴嚴法法華華

敎育部長 張張顯顯空空

監 察 院 長 黃黃德德牛牛

中央宗會議長 禹禹海海倫倫

敎 育 院 長 許許雲雲成成

國際文化院長 宋宋月月岩岩

布 敎 院 長 許許智智悳悳

中 央 � 院 長 元元雲雲潭潭

護 法 院 長 成成慧慧泉泉

護 法 副 院 長 朴朴慧慧法法

中中央央宗宗會會議議員員 ((無無順順))

寓寓海海倫倫 金金統統元元

��一一覺覺 釋釋行行文文

��德德龍龍 趙趙大大法法

��萬萬慧慧 鄭鄭慧慧緣緣

安安行行悟悟 朴朴雲雲鶴鶴

��慧慧惺惺 朴朴慧慧法法

��海海日日 ��慧慧山山

安安志志遠遠 黃黃法法光光

朴朴海海月月 鄭鄭德德正正

��行行綠綠 張張行行梵梵

서 울 敎 區 宗 務 院 長 ��德德龍龍

京 畿 敎 區 宗 務 院 長 趙趙大大法法

江原1 敎區 宗務院長 ��萬萬慧慧

江原2 敎區 宗務院長 鄭鄭慧慧緣緣

忠 北 敎 區 宗 務 院 長 ��日日長長

慶 北 敎 區 宗 務 院 長 朴朴雲雲鶴鶴

慶南中部敎區 宗務院長 ��海海日日

慶南西部敎區 宗務院長 黃黃法法光光

釜 山 敎 區 宗 務 院 長 鄭鄭德德正正

蔚 山 敎 區 宗務院長 朴朴海海月月

大 韓 佛 敎 曹 洞 宗 任 員
佛紀 2548年(2004年) 12月 9日 第 33次 中央 定期宗會에서 宗團 幹部 스님들의 職責을 公告합니다.

1

2

3

前 總務院

副院長

前 副宗正, 
前 素喜門徒會長

前 僧正

前 中央監察院長

法名 :日光. 法號 行均

승번 301-047

法名 : 正林. 法號 行正

승번 302-039

法名 : 梵海. 法號 德泉

승번 101-008

�榮浩

�永守

姜大龍

宗團 害宗 行爲者 奪度牒 公告
乙酉年 - 우우리리도도 부부처처님님 같같이이


